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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5. 9. 5.(금) 17:00 배포 2025. 9. 5.(금) 09:00 

APEC 재무‧구조개혁장관회의 참가자 
출입국 지원을 위한 현장점검

- 오는 10월 회의 참석자 대상 출입국 수속절차, 전용 입국심사대, 

안내시설 설치 등 출입국 프로세스 지원방안 점검･논의

- 인천공항공사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 지원

 기획재정부 APEC 재무‧구조개혁장관회의 추진단(단장: 윤정인, 이하 ‘추진단’)은 

9.5일(금), 10.21~23일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재무·구조개혁장관회의의 

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, 참가자 출입국 절차(CIQ* 수속지원 등) 

및 동선, 안내시설 설치 계획 등 출입국 프로세스 지원 전반에 대한 현장

점검을 실시하고,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.

    * Customs(세관), Immigration(출입국), Quarantine(검역) 등 출입국 필수절차

 이날 현장점검에는 인천공항공사가 함께 참여하였으며, 회의 참석자들의 

입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중순 시점의 입출국 흐름 시나리오를 

중심으로, 주요 회의 참석자들의 입국장 전용통로(더블도어*) 구간, 의전‧보안

검색 구간, 전용 입국심사대 및 환영 안내시설 설치 위치, 출입증 발급 절차 

등을 종합적으로 점검･논의하였다.

    * 항공기 탑승구와 대합실을 연결하는 대표단 전용 출입통로



- 2 -

 윤정인 단장은 “APEC 재무장관 및 구조개혁장관, 국제기구 등 대표단이 

인천국제공항에서 접하는 경험이 전체 행사는 물론, 올해 APEC 의장국인 

한국에 대한 첫인상에 영향을 주는 만큼, 인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

협업하여 입국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 절차 지원이 이루어

질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“APEC 재무‧구조개혁장관회의의 중요성을 감안해 

출입국 지원 절차를 면밀히 관리하고, 원활한 동선 관리체계 마련 및 안내

시설 설치‧운영 등을 적극 협조하겠다”는 뜻을 밝혔다.

 추진단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 참석자들이 회의에 

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 협의･구체화하여 APEC 재무‧
구조개혁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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